
<2012년 3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 깊은 잠언이다. 차원이 낮으면 느낌이 없다. 굴도 깊지 않으면 들어가

나 마나다. 굴이 깊어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적어도 

12~15미터는 되어야 한다. 굴이 깊지 않으면 볼품도 없다. 이와 같이 잠

언도 그러하다. 

* 잠언을 전할 때 설교하듯 전할 것.

1.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도 시대에 따라 발달이 안 되면 미개한 원시인 

종교가 된다.

2. 시대는 발달되는데 종교인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못하고 사니, 종

교는 자동적으로 미개한 세계로 남아진다. 고로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종

교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3.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시대를 앞질러 가야 되는데 죽어 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법을 받고 행하면서 발달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죽어 있는 것이다. 

4.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어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의 법을 주신다. 그 시대 말씀을 중심하여 행하는 종교만 시대를 앞

질러 발달된다. 그 종교가 중심 종교다. 

5. 시대에 따라 발달되지 못하는 종교는 미개한 원시인 종교로 남아져 율

법 주관권에서 옛 법에 매여 살듯이 살고 있다. 

6. 전능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중심해서 구원역사



를 펴 나가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따르지 않고 옛 시대에 머물러 있

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미개한 종교로 남아져 미개한 신앙을 하게 된다. 

7. 유대 종교인들도 성자가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구약의 옛 법을 지키면서 사는 미개한 종교가 되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도 이 시대 새 성약역사를 따르

지 않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옛 법을 지키면서 미개

하게 살고 있다. 

8.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살고 있으니, 사람들은 발달된 삶을 살다가 그 법을 접하고는 못 견

디고 나오게 된다. 신약 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는 2000년 전의 옛 

법이다. 고로 발달된 세계에 맞지도 않고 뒤떨어져서 오히려 미개한 세계

에 처하게 한다. 

9.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법을 따라 살면 발달

되고, 시대를 다스리고, 미개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옛 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된다. 

10. 하루를 살아도 오전에 해야 할 일 다르고 오후에 해야 할 일의 차원

이 다르다. 그런데 옛 종교인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같이 행한다. 이들

은 원시인 신앙인들이다. 

11. 마치 10세 전에 행할 일을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20대, 30대, 40대

가 되어서도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자들같이 산다. 성장하면서 행해야 할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

해서 그 시대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면서 차원을 높이신다. 그러므로 자유

롭게 하신다. 



12. 그 시대에 따른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13. 유아기 때 젖이나 먹고 행하던 행동을 커서도 하니, 장정이 행해도 

발달된 시대 종교를 받아들인 소년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다.

14. 두 어린 소년이 있었다. 두 소년은 부모로부터 자전거를 받고 자전거

를 타고 다녔다. 한 소년이 청년이 되었어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다른 한 소년은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차를 받고 차를 타고 다녔

다. 자전거 소년은 차를 타고 다니는 청년과 일체 되어 차를 타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타니, 차를 타고 다니는 청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40

대,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그같이 하니 점점 더 차를 타고 다니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시대에 따라 종교도 그러하다.

15. 이 세상에서 종교가 제일 발달이 안 되었다. 세상은 모두 발달되었는

데, 종교는 옛날 6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에 신앙

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법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행하며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 미개함이 빛 가운데 어둠과 같다. 

16. 내 고향 석막리 교회는 내가 10대 때 하던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50년이 지났어도 똑같다. 나는 예수님께서 

시대에 따라 시대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으로 사니, 이 시대를 따라 세계

까지 복음의 역사를 펴고 있다.

17.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옛 법에 따른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 사명

자를 보내어 새 법을 주시어 그를 통해 다시 새 구원역사를 시작하신다. 



18. 어른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듯, 종교인들이 옛 법의 기저귀

를 차고 아기같이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싸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 

19. 새 시대 법을 주셨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새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차원을 높여 법을 주시며 역사해 나가신다. 수

십 년 전과 현재는 또 다르다. 고로 새 역사로 와서 새 시대 법을 따랐어

도 어렸을 때의 행위를 버리고 어른이 되어 차원을 높인 시대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편하고 발달되고 시대를 다스려 나간다. 

20. 지도자는 늘 기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며 날마다 발전

하면서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만일 이것을 못 하면, 시대는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 있는데, 지나간 옛 시대에서 사는 꼴이 된다. 지도

자가 그러면 따르는 자들도 모두 힘들다. 

21. 중심자를 따라서 일체 되지 않으면, 같은 중심자를 따라가도 옛 법을 

따르면서 가게 되어 뒤처져 힘들게 가게 된다.

22. 새 말씀을 듣고 따랐어도 계속 배워야 주님 안에서 그때 해당되는 삶

을 살게 된다.

23. 배우고 아는 자만 쉽게 살 수 있다.

24. 모르면 100년 행해야 되고, 알면 1년만 행해도 되고, 더 알면 안 행

해도 된다. 알면 필요 없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25. 전능자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존재자이시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살면 알고 산다. 


